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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G시와 M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7월부터 9월

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198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기술 통계, 독립표본 

평균 검정(t-test),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 피어슨 상관계수, 통제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강점인식(β=.473, p<.001)과 간호전문직관(β=.167, p<.01)은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연구모형은 

진로정체감을 48.2%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해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간호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간호,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execute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strengths knowled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nursing students 

attending in the nursing departments in G and M cities from July to September 2021. Among the 

collected data, 198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controlled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strengths knowledge(β

=.473, p<.001) and nursing professionalism(β=.167, p<.01) reported to have effect on career identity. 

The study model accounted for 48.2% of career ident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gram to 

improve strengths knowled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to 

promot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in the nursing educ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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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치매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보건의료인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1]. 보건의료인력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는 간호사의 적정한 수급은 보건의료의 질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나,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 9.8명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7.2명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1]. 정부는 간호학과의 입학정원을 

꾸준히 증원하여 간호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병원간호사회 조사에 따르면 신

규간호사의 이직률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2020

년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44.5%를 보여 취업 간호사의 

약 절반이 1년 이내 이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이는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입학정원의 증

원뿐 아니라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신규간호사가 취업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을 하는 이유로 업무 부적응이 지

적되고 있는바[2],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낮추기 위한 접

근으로 업무 부적응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인 진로정체감[3]은 자신의 직

업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진로 목표에 대한 확신성 및 

안정성을 갖게 하는데[4], 간호대학생에게 있어서 진로

정체감은 졸업 후 간호업무수행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 진로정체감이 잘 확립되지 않은

상태의 신규간호사는 임상현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직무만족도가 낮고 이직의도가 높아지므로[6], 간호대학생

이 대학 시기에 간호전문인으로서 진로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은 추후 간호사로서 자신의 직업에 안정적으로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5]. 그러나 간호대

학생의 경우 일반 대학생과는 달리 입학 후에 간호사라

는 진로가 결정되므로 진로와 취업에 대해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하지 않아 진로정체감이 부족하고 진로를 준비

하는 행동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7].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확립은 추후 간호사라는 직업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밑거름이 되므로[8], 간호대학생의 진

로정체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신규간호사의 업무 부적응

을 감소시키고 이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긍정적 특질인 강점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강점이란 개인의 긍정적 특질

뿐 아니라 타고난 지식, 기술 및 능력으로 길러진 재능

으로[9], 강점인식은 자신의 강점에 대해 지각하고 인지

하는 것을 말하며[10],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성격강점, 

강점인지 등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 특별히 강점인식은 

대학생의 진로발달 관련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데 진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탐색과 자기 확신을 촉

진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고[11,12], 진로성숙

도[11]와 진로준비행동[12]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강점인식이 높을수록 진

로정체감[13]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강

점인식은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

되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간호대학생의 진로발달에 강점인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진

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확고한 정체성 및 소명 

의식 등을 포함한 간호에 관한 직업 의식적 견해로[14], 

간호대학생은 대학생 시기에 전문적인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며 더불어 간호전문직관도 

발달되고 확립되어 간다[15].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

전문직관은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고[16], 추후 간호사의 

간호업무에 필요한 신념과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17].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9]과 진로준비행동

[18,1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현재 두 편 이루어졌는데, 간호전문

직관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20]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21]로 서로 상반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간호전문직관이 진로

정체감을 예측하는지에 대해 반복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신규간호사의 업무 부적응을 줄이기 위한 전략

으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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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정도

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 1개 대학과 M시 1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며, 연구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7 program을 사용하여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인 11개(일반적 특성 8개, 연구변인 

3개), 유의수준 .05,로 산출한 결과 178개로 확인되었다.

회수율과 탈락률을 고려한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을 보인 2부를 제외한

198부를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자가보고형 설문지를 배포한 후 작성된 설문지는 곧바로

회수하였다. 

2.2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 전 연구대상 간호대학에 방문

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대학 및 학과의 절차에 따라 

연구수행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설문에 앞서 대상자에게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였고, 개인

정보 보호와 비밀보장,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 

및 연구 참여 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의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설명문을 읽은 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만 19세를 초과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설문 후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강점인식

강점인식은 Govindji와 Linley [10]가 개발한 강점

인식척도(Strengths Knowledge Scale)를 Kim과 Lee 

[1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8개 문항으로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

로 부정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강점인

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Lee [11]의 연구에서 신

뢰도 Cronbach’s α=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90였다.

2.3.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oon 등[14]이 개발하고 Han 등

[22]이 수정한 도구를 Kang [23]이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측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6개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

지이며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23]의 연구에

서는 신뢰도 Cronbach's α= .9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2.3.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Holland 등[3]이 개발한 직업상황검사

(My Vocational Situation:NVS) 중 하위 척도인 정체

감 검사를 Kwon과 Kim [24]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사

용하였다. 총 14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이며, 모든 문항은 

부정문항으로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

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과 Kim [24]의 연구에

서 신뢰도 Cronbach's α=.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강점

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

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는 t-test,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저체감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다. 넷째, 대상자의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순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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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정도

본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강점인식의 평균은 4.66점(SD=.89), 간호전문직관의 평균

은 3.91점(SD=.46), 진로정체감의 평균은 2.62점(SD=.50)

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이 학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로 확인되었다. 사후

검정 결과, 학년은 1학년이 2, 3, 4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지원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안정적 직업과 주위 

권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보통

과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3.3 대상자의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강점인식

과 간호전문직관(r=.125,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강점인식과 진로정체감(r=.581, p<.

001)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간호전문직관과 진로

정체감(r=.265, p<.001)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198)

Variables M±SD

Strengths knowledge 4.66±.89

Nursing professionalism 3.91±.46

Career identity 2.62±.50

Table 2. Degree of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8)

Characteristics Range n(%)

Career identity

Mean±SD

t / F

(p)

Scheffé

Age

≥23 149(75.3) 2.60±.50
.672

(.512)
24-29 45(22.7) 2.64±.50

≤30 4(02.0) 2.89±.48

Sex
Male 42(21.2) 2.61±.45 -.153

Female 156(78.8) 2.63±.48 (.835)

Grade

1sta 23(11.6) 3.09±.47
9.528

(<.001)
a>b,c,d 

2ndb 39(19.7) 2.69±.49

3rdb 74(37.4) 2.52±.46

4thd 62(31.3) 2.64±.47

Motive for applying

Aptitude, Interesta 63(31.8) 2.84±.48 9.327

(<.001)
a>b,c

Stable Jobb 97(49.0) 2.53±.46

Another's Advicec 38(19.2) 2.49±.53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a 65(32.8) 2.90±.48 20.800

(<.001)
a>b,c

Moderateb 123(62.1) 2.51±.46

Dissatisfactionc 10(05.1) 2.14±.27

Economic state

High 18(09.1) 2.88±.52
2.916

(.057)
Medium 161(81.3) 2.60±.49

Low 19(09.6) 2.51±.48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136(68.7) 2.58±.47 -1.727

(.086)No 62(31.3) 2.71±.56

Work experience
Yes 154(77.8) 2.61±.49 -.283

(.777)No 44(22.2) 2.64±.55

Table 3.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198)

Variables
1

r(p)

2

r(p)

3

r(p)

Strengths knowledge 1

Nursing professionalism
.125

(.080)
1

Career identity
.581

(<.001)

.265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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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fluence of Variabl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198) 

Variables β
t

(p)
Ad. R²

F

(p)

Durbin 

Watson

Strengths knowledge .473
8.279

(<.001)
.482

21.367

(<.001)
1.993

Nursing professionalism .167
3.209

(.002)

3.4 대상자의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갖는 

진로정체감에 대한 영향을 통제하여 본 연구의 관심변수

인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순

수한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진로정체

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학년, 지원동기, 전공만

족도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더미변수 처리하여 분석

하였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

(tolerance) 값이 .358-.907를 보여 .10이상의 기준이 

충족되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가장 큰 값이 2.797로

나타나 10을 넘는 변인이 없어 독립변수들 사이에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종속변수

의 자기상관은 Durbin Watson 지수가 1.993(1.864

<d<2.136)로 확인되어 독립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진로정체감에 대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F=21,367, p<.001),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²)는 .

482로 연구변인들이 진로정체감을 48.2%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며, 강점인식(β=.473, p<.001)과 간호

전문직관(β=.167, p<.01) 진로정체감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Table 4와 같이 확인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는 강점인식 평균 4.66점, 간호

전문직관 평균 3.91점, 진로정체감 평균 2.62점으로

나타났다. 강점인식은 7점 만점에 평균 4.66점를 보였

는데 현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을 살펴본 

연구가 없어 비교 고찰에 한계가 따르나,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Kim과 Lee [11]의 연구에서는 

총점 평균 38.15점, Lee와 Lee [13]의 연구에서는 총

점평균 39.58점을 보였고 본 연구의 평균 4.66점은 총

점평균 37.28를 의미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일반대학생

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간

호전문직관은 평균 3.92점으로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를 대상으로 한 Jang 등[18]의 4.02점, Park 등[19]의 

3.80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Jang [20]의 3.2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3, 

4학년이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인식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임상

실습 경험을 한 집단에서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24]. 진로정체감은 평균 2.62점으로 동일 대상 및 도

구를 이용한 Jo 등[25]의 2.54점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

났다. 본 연구와 Jo 등[25]의 연구에서 1학년이 다른 학

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와 Jo 등[25]의 

연구 모두 지원동기가 적성과 흥미보다 안정적 직업 비

율이 높은 것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적성과 흥미

를 가지고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므로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자신의 진로

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하겠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이유

로 학과를 선택한 경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 교과 

및 실습의 부담이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이기 때문이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진로정체감이 낮아

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과 및 실습 적응을 증진하

기 위한 학년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학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 대상 및 도구를 이용한 Kim과 Ko [2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보인 학

년, 지원동기, 전공만족도 외에 동아리 활동 여부, 성적,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곳, 대인관계[20]와 임상실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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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26]도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

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특성들을 추가한 연구가 진행되

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강점인식, 간호전문직관, 진로정

체감 간의 상관관계에서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은 

모두 진로정체감에 정적상관을 보였다. 강점인식이 높

은 학생이 진로정체감도 높다는 본 연구결과는 일반대

학생에서 강점인식이 높은 학생이 진로정체감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11-13]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간호대

학생에서는 강점인식과 진로정체감 간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없으므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정체감 

간 정적상관은 Lee와 Jang [20], Kim과 Park [21]의 

연구와 일치하여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학생이 진로정

체감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높게 인식하고 간호사라는 직업을 긍정적이라고 인식

하면 자신이 선택한 간호사라는 진로에 대한 확신을 높

여 진로정체감이 높아지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은 진로

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강점인식은 진로

정체감에 정적영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강점인식이 높을수록 진로정체

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11-13]와 일치하였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과 진로정체감 간 인과관

계를 확인한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

보를 위해 향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점인식과 진

로정체감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

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정체감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연구결과[20,21]와 일치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정체감을 예

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졸업 후에도 이직의도, 재

직의도[27,28]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간

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 시기에 전문적인 간호교육을 

통해 확립되기 시작하므로[15], 간호대학생 시기에 긍

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정체감

에 정적영향을 나타내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점인식과 간호전문직관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이 강점을 인식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인지를 가져와 자신의 진로를 적

극적으로 탐색하고 자기 확신을 갖도록 촉진하므로

[14], 상담 시 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성찰을 이

끌어 낼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고, 자신의 강

점이 발휘된 실제 사례에 대한 경험을 이끌어내어 스스

로 강점을 인식하도록 돕고, 개인 또는 집단 내에서 사

례별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강점인식을 촉진하

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담이 주기적으로 또

한 학교와 가정 간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촉진은 현재 대부분의 간호교

육에서 간호전문직관 증진을 위해 간호윤리와 전문직, 

간호관리학 등과 같은 교과목 및 교과 외 활동이 운영

되고 있으므로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간호사 이미지,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임

상실습만족도 등 다양한 변인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

을 미치는데[29-32], 이들 변인 중 간호사 이미지와 임

상실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9-31]. 그러므로 간호사에 대

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고 임상실습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간호전문직관의 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임상실습만족도는 그 구성 요소 중 실습

내용과 실습환경이 간호전문직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29], 실습내용 측면에서는 이론에서 학습한 

내용을 연계하여 단순한 기능적 업무보다는 문제 중심 

간호와 간호과정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구성하며, 실습

환경 측면에서는 실습교과목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실습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학습할 수 있는 실습환경

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실습환경을 갖추는 것은 실습

기관의 협조가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학교와 실습기관

의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졸업 후 임상현장의 적응에 필요한 요인

으로서 진로정체감에 중점을 두고, 강점인식과 간호전

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간호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도출

하기 위해 시도로 간호대학생의 강점인식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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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시도였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본 연구

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따른다. 그러므

로 연구대상자를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여 반복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진로정체감에 차이

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 일반적 특성을 추가한 반복연구

와 진로정체감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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